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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0.18. “시사코리아” 보도

 ❍ 주철현 의원 “농협, 공정거래법위반 소지...시정해야”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 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

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 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

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 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  

단가 입찰자로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 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 예정가를 정한다. 그런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하였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 무기질 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지난 2015년 250여 명에 달했던 비료사업부 

인력을 올해 190명으로 감원하는 등 국내 비료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비료업체가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동안, 농협은 저가 구매가에 수수

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익 등 최대 10%를 더해 농민들에게 무기질비료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는 구매계약서 제9조(대금 지급)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가격의 

1.2%를 예약구매 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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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 남재균 기자>

█ ( 언론 동향 ) 2021.10.18. “전남일보” 보도

 ❍ 주철현, "농협, 무기질비료 구매 97% 점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18일 농협(경제지주)이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 구매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

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는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

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정하는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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